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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돈 많은 기업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후손들이 벌이는 진흙탕 유산 소송전, 부모 사후에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는 형제들의 이야기를우리는 뉴스 사회면에 자주 접한다.

'가족'은 때로 재산 앞에 남보다 못한 엉망진창인 존재로 단숨에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이 선보인 창작 신작 뮤지컬 '명랑가족'은 '가족'이라는 존재의 속살을 아주 기발하고 유쾌한 방식으

로 파고들었다.

극은 시작부터 파격적이다. 국민가수이자 유명 개그맨이었던 심해룡이 숨을 거두며 남긴 유언은 그야말로 '골때린다'. 빈소를

자신이 처음 데뷔했던 나이트클럽에 차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밀납인형을 장례식장에 세워두란다. 슬픔 대신 노래와 춤으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유산 100억 원의 상속 조건은 10여 년간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지내온 이복 4남매가 고인의 명곡인 '명랑가족'을 문상객

들이 열광하도록 춤추며 불러야 하고,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단다.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이복남매들에게 100억원이라

는 미끼가 던져지자, 장례식장은 탐욕과 갈등의 아수라장이 된다.

관객들은 연출가가 촘촘하게 놓아둔 '유언장'이라는 덫에 걸려 순식간에 장례식장 귀빈석으로 초대받는다. 관객 소통을 위해



도입된 야광 '명랑봉'을 흔들며, 관객들은 극 중 문상객이자 심사위원이 되어 무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야기는 단순한 코미디에 머물지 않고 돈 때문에 으르렁거리던 남매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진심을 하나씩 알

아가는 과정은 짠한 감동을 준다. 갈등과 후회로 얽힌 실타래를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는 여정을 역동적으로 이끈 연출력이 단

연 돋보였다. 

고인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하며 맞이하는 극적인 반전은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였다.

무대를 가득 채운 음악과 안무도 훌륭하다.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트로트 선율을 중심으로 랩과 탱고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지

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경기도극단 상임단원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최고의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울고 웃게 했다.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미울 때도 있지 짜증 날 때도 있어…그럼에도 우린 하나야 명랑가족…"

무대 위 배우의 말대로, 모두가 이런 '명랑가족'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원망이 숨어 있겠는가. 

지나고 보면 사람 사이의 원망과 용서, 갈등과 화해는 딱 한 끗 차이다.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그 사소한 자존심과 오해를 극복하

지 못해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일지도 모른다. 

극의 마지막, 갈등을 씻어낸 배우들이 다 함께 부르는 피날레 송은 그래서 더 뭉클하게 가슴을 친다.

"내 품에 안겨라 내가 항상 여기 있으니 명랑가족, 두 손을 마주 잡아봐 명랑가족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마치 대학로 최장수 연

극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의 주제를 생각케 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이 뮤지컬은 31일까지 공연되며,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는 7월10~11일 앵콜 공연도 한다.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명랑한 에너지를 전하는 '웰메이드 로컬 극'의 진수를 보여준 무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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